
다락방 모임 나눔지 (5/24 주간)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창 5:1-32)

오늘 본문은 셋의 계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가는 생명의 족보에 우리 모두의 이름이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1. 셋의 후손: 세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형상
창 5:1은 “아담의 계보(톨레돗)를 적은 책”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톨레돗은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될 

때마다 등장합니다, 이 족보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본문 3절은 첫 사람 아담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가 말씀합니다(창 1:26-27). 아담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을 따라 셋을 
낳습니다. 비록 죄로 훼손되었지만, 셋의 자손이 하나님의 형상을 잇는 ‘적통’ 계승자임을 보여줍니다.
이 족보에서 가인의 후손은 제외됩니다. 셋의 후손들은 누구를 낳고 이후 얼마를 더 지내며 자녀들을 낳고 

몇 살까지 살다 죽었다 기록하지만, 가인의 족보는 수명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을 피할 순 
없었지만,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명과 번성의 복을 누립니다. 흥미롭게도,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사이에 에녹과 라멕같은 동명이인들이 등장합니다. 한쪽은 세상적으로 잘나가고, 다른 한쪽은 별 존재감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이 증폭시킨 악을 구속(redeem)하고 세상에 생명을 공급합니다.
이 족보는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를 거쳐 (홍수 후 다시 10대 후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담, 셋, 노아, 셈,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가고 땅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힘 있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세상의 적통 계승자입니다(요일 5:4-5).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가에 대해서 빈약한 세상의 상상력에 우리가 맞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가는 믿음의 자손이 땅을 차지하고,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2. 에녹과 노아: 하나님과 동행한 생명의 사람
셋의 족보에 그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이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총 몇 세를 살고 죽었다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을 벗어난 예외가 에녹과 노아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므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21-24절).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옮기셨습니다. 1)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어가는 의인들이 영생을 상속받을 것을 미리 
보여준 예시입니다. 2)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연수가 365년입니다. 일상 속에서 24시간, 365일 내내 주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히 11:5).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세상과 죄를 
거스르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을 삶의 부가물로 여기고 주변부로 밀쳐내면 세상을 거스르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매일의 생각과 선택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의 생각을 분별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은 노아입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노아를 낳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라고 합니다. 죄의 결과인 노동의 수고에 대해 주님의 위로를 고대하는 기도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며 기른 자녀가 세상의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에녹과 노아 모두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력으로 세상을 거스릅니다. 반면, 
생명력이 없는 사람은 시대의 물결에 그냥 휩쓸려 버립니다. 세상에 저항하는 힘이 영적 생명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은 불안과 두려움과 욕심을 이기고 세상을 거스르는 생명을 주십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핵심은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는 영적 생명력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부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성령과 생명의 지배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순종하는 생각과 행동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 안의 어둠과 싸우는 법을 배운 아이들이, 커서도 세상의 
어둠과 싸워 이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생명을 이어가고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대를 이어 생명을 전수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 아담은 백삼십 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 10:1 ]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 11:10-26 ]  10.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 세 곧 홍수 후 이 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26. 데라는 칠십 
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 마 1:1 ]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 요일 5:4-5 ]  4.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 창 5:21-23 ]  21. 에녹은 육십오 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22.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3. 그는 삼백육십오 세를 살았더라
[ 히 11:5 ]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29.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